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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또래교수 학습 중심의 평화･통일 프로젝트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평화･통일 감수성과 한반도 장소 표상 변

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 A 초등학교 5학년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6학년 학생을 튜터로 연결한 상급학생 

또래교수 학습 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고, 평화･통일 감수성 설문, 한반도 심상지도, 서술형 응답 자료를 정량적･정성

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평화･통일 감수성과 통일 인식, 관계론적 인식, 평화･통일 실천성 인식은 정량적으로 유

의하게 향상되었으나, 다원적･평화적 인식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질적 자료에서는 사전의 단절성･타자성 중심 표

상이 사후에 연결성･공존성･이동성을 포함하는 관계적 장소 표상으로 일부 확장되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기존 표상의 완

전한 해소라기보다 관계적 장소 표상의 추가･확장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관계론적 장소관에 기반한 상급학생 또래교수 

학습 중심의 평화･통일 프로젝트가 초등 지리교육에서 평화･통일 감수성과 한반도 장소 표상을 함께 다루는 실천적 평화･통

일 교육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또래교수 학습, 상급학생 또래교수 학습, 평화･통일 교육, 평화･통일 감수성, 한반도 장소 표상, 관계론적 장소관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ace and unification sensitivity and place 

represent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 peer tutoring-based peace and unification project. The participants 

were 48 fifth-grade students in Busan who worked with sixth-grade tutors. Survey responses, mental maps, and 

open-ended responses were analyzed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overall peace and unification sensitivity, unification awareness, relational perception, and perception of peace and 

unification agency, while pluralistic and peaceful perception showed no significant change. Qualitative findings 

indicated that students’ representations partially expanded from disconnectedness and otherness toward connectedness, 

coexistence, and mobi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APT (cross-age peer tutoring)-based peace and unification 

projects grounded in a relational view of place can serve as a practical approach in elementary geography education 

for linking students’ peace and unification sensitivity with their place represent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peer tutoring, cross-age peer tutoring,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peace and unification sensitivity, 

place represent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relational view of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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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초등학교 평화･통일 교육은 과거 국가 주도의 하

향식 안보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생활 세계와 

밀착된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전환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분단 현실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연대의 태도

를 아우르는 평화 감수성을 강조하며,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장유정, 2024; 김병연, 2018). 그러나 교육 현장의 실제 

통일 교육은 여전히 교사 중심의 거대 담론 전달에 머무

르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학습자에게 한반도의 분

단 공간은 자신의 일상과 괴리된 추상적 개념이거나, 두

려움과 배타성이 투영된 경직된 ‘영토적 경계’로 대상화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홍서영, 2025).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본 연

구는 ‘상급학생 또래교수 학습(cross-age peer tutoring, 이

하 CAPT)’의 교육적 역동성에 주목한다. CAPT는 상급

생(tutor)과 하급생(tutee)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두 집단 

모두의 인지적･정의적 성장을 도모하는 교수학습 전략이

다(성다혜, 2016; Chang et al., 2025). 특히 통일 교육의 

맥락에서 1:1로 매칭된 선후배 간의 관계 형성은 교사-학

생 간의 위계적 구조에서 발생하기 쉬운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학습자가 자신의 내밀한 두려움과 의문을 편안하

게 표출할 수 있는 정서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 나아

가 상급생 튜터는 국가 주도의 거시적 통일 담론을 하급

생의 눈높이에 맞춰 일상적인 대화 및 비유(예: 기차 여

행, 또래 문화 교류 등)로 재구성하여 전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또래 맞춤형 인지적 비계(scaffolding)

는 추상적인 통일 지식을 학습자의 삶과 밀착된 실재적 

앎으로 재맥락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동한다.

지리교육의 관점에서 이러한 지식의 재맥락화는 평화･

통일 교육의 내용을 학습자의 장소 인식과 연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동안의 교육이 한반도를 

휴전선으로 단절된 고정적이고 배타적인 ‘영토’와 ‘분단’

으로 표상하게 만들었다면, 최근의 관계론적 장소 기반 

교육은 이를 소통과 네트워크가 일어나는 유동적 ‘장소’

로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김기남, 2020). 또래 선배와의 

상호작용은 국가적 차원의 안보에 따른 장소 인식을 학습

자 개인의 삶과 연결된 ‘사적 지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다(양병일･김준혁, 2018). 즉, 선배 튜터가 들려주는 일상

적 비유는 학습자의 머릿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철조망

과 대포의 이미지를 기차 여행과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관계적 장소로 재구조화하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밀한 장소 인식의 변화를 가장 직관적으

로 가시화할 수 있는 심상지도(mental map)와 서술형 응

답을 분석 도구로 채택하여, 표면적인 설문 응답을 넘어

선 학습자의 기저적 장소감 변화를 심층적으로 추적하고

자 한다(최재영･유수진, 2019).

따라서 본 연구는 평화･통일 프로젝트 학습 상황에서 

CAPT를 적용하고, 이것이 초등 5학년 학습자의 평화･통

일 감수성 및 한반도 장소 인식 변화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혼합연구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다만 본 연구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수업은 지식을 전달

하는 6학년 학생들(튜터)과 이를 수용하는 5학년 학생들

(튜티)의 상호작용으로 기획되었으나, 본 연구는 지식을 

수용하는 5학년 학습자의 장소 표상(place representation)

이 재구조화되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범위를 한정

하였다. 지식을 재맥락화하여 전달하는 6학년 튜터의 교

수 경험과 행위주체성 발현 과정은 상이한 이론적 틀을 

요구하므로 추후 별도의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한

다. 이처럼 또래 간의 ‘지식 번역과 협상’이라는 특수한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활동이 초등학생의 경직된 한반도 

장소 인식 및 표상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수 있는지 그 작동 

기제와 실천적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또래교수 학습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은 

초등학생의 평화･통일 감수성에 유의미

한 정량적 변화를 가져오는가?

연구문제 2. 사전･사후 심상지도 및 서술형 응답에 나

타난 초등학생의 한반도 장소 표상은 어

떠한 정성적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상급학생 또래교수 학습(CAPT)의 기제와 교육적 

효과

상급학생 또래교수 학습(cross-age peer tutoring, 이하 

CAPT)은 연령이나 학년이 다른 두 학생이 튜터(tuto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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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티(tutee)로 짝을 이루어 학습 과제를 수행하는 체계적

인 교육 전략이다(성다혜, 2016; Chang et al., 2025). 전통

적인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보완하는 대안적 교수법

으로서, CAPT의 교육적 기제는 Vygotsky의 근접발달영

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개념을 통해 주로 

설명된다(Vygotsky, 1978; Chang et al., 2025). 학습자는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과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받아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 수준 사이에서 상호

작용할 때 인지 발달을 이룰 수 있다(박영미, 2016). 이 

과정에서 상급생 튜터는 교사의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언

어를 하급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학생들의 수준에서 교정

된 언어로 번역하여 전달한다. 이는 튜티에게 알맞은 학

습 내용이 투입되는 과정으로, 상급생의 지도 내용은 튜

티의 수준에 맞는 학습이 되어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인

지적 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맞춤형 비계(Scaffolding)로 

작동한다. 나아가 또래 간에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메타인지적 자기조절 능력을 발현

시키고, 언어를 매개로 한 긍정적 상호작용은 학습 내용

의 이해와 기억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성다혜, 2016).

이러한 인지적 비계와 더불어 CAPT가 지니는 또 다

른 핵심적인 교육적 효과는 위계적이지 않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안전망'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

서 학습자는 평가에 대한 부담이나 심리적 거리감으로 

인해 내밀한 질문을 던지기 어렵지만, 1:1로 매칭된 선배

와의 관계는 튜티가 가지는 불안감을 낮추고 편안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최지숙, 2014; 최지영, 2008). 연령 차

이가 있는 또래 교수는 튜터와 튜티 모두에게 높은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어 인지

적･정의적 성장에 함께 기여하며(Chang et al., 2025), 학

업 성취도 향상과 더불어 내재적 학습 동기와 자기효능감

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다(박영미, 2016). 즉, CAPT 환

경은 학습자가 민감하거나 낯선 주제에 대해 자신의 솔직

한 두려움과 의문을 방어기제 없이 표출할 수 있는 정서

적 유대감을 제공한다.

특히 지리교육 및 공간 인지 영역에서 또래 상호작용

은 학습자의 지각을 정교화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다. 또래 학습을 통해 튜터와 튜티 모두의 공간적 인지 

구조가 변화하고 정교화됨이 실증된 바 있으며(김미정･

이광호･이미진･성창근, 2013), 어린이가 장소를 인지하

는 과정에서 ‘또래와의 관계’가 장소의 의미를 재규정하

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김일두, 

2015). 본 연구의 맥락에서 초등학생들이 마주하는 한반

도의 분단 현실은 경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거대 담론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튜터와의 상호작용은 하

급생이 지니고 있는 분절되고 경직된 공간 지각을 구체적

이고 관계적인 장소 표상으로 전환하는 심리적 매개체로 

작동한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입증된 CAPT의 인지

적･정의적 효과는 초등학생 학습자가 경험하지 못한 세

계인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라는 낯선 장소에 대한 인식을 

재구조화하는 경로가 됨을 시사한다.

2. 평화･통일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과 평화･통일 감

수성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시민 사회의 성숙에 따라, 기존

의 하향식 안보 중심 통일 교육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대두되고 있다(오덕열, 2018). 전통적인 통일 교육은 국가 

주도의 이데올로기 전달과 거대 담론(안보, 민족 공동체 

회복 등)에 치중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왜곡하고 학습자

의 주체성과 흥미를 저하시키는 한계를 지녀왔다(김병연, 

2018). 이는 물리적 충돌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지향

하는 소극적 평화 관점에 머무른 것으로, 초등학생 학습

자에게 북한과 분단 현실을 일상과 괴리된 대상이나 막연

한 공포의 영역 등으로 타자화하며 편견을 심어주는 부작

용을 낳을 수 있다(이신애, 2015). 이에 대한 실천적 대안

으로, 최근에는 통일을 단순한 미래의 당위적 목표가 아

닌, 현재 진행형의 평화적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으로 이

해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윤철기, 2026). 

즉,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상호 공존을 지향하

는 ‘적극적 평화’ 및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실생활 기반

의 참여형 활동을 강조하는 민주시민교육적 접근이 통일 

교육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강순원, 2016; 강

순원, 2019; 송석재, 2009).

이러한 거시적 패러다임 전환을 제도적으로 수용한 결

과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방향성이

다. 선행 연구에서는 ‘통일 감수성’과 ‘평화 감수성’을 구

분하여 접근한다(김병연･오유석, 2026). ‘통일 감수성’이 

분단 현실에 대한 지식 습득과 통일에 대한 당위적 의지 

등 한반도의 특정한 지리적･정치적 내용과 대상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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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춘 개념이라면, ‘평화 감수성’은 이를 넘어 비평화적 

상황에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대하며 갈등을 평화

적으로 해결하려는 거시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와 태도를 

의미한다(장유정, 2024; 정지수, 2023; 이인정, 2019). 이

와 같은 맥락에서 김병연･오유석(2026)은 통일 감수성을 

평화 감수성과 통합하여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

였다. 이 두 개념은 층위가 다르나 한반도라는 특수한 맥

락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하므로,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이를 종합한 ‘평화･통일 감수성’이라는 통합

적 렌즈를 채택하고 있다. 이인정(2019)은 이같은 관점에

서 평화･통일 감수성을 ‘평화와 비평화, 분단과 통일의 

문제에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등 다양한 외부자극에 대해 

한 개인이 갖게 되는 전인격적인 감정 반응’으로 정의하

였다. 나아가 이 복합적인 감수성은 단일한 차원에 머무

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분단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

는 ‘지식･이해 영역(인지)’, 갈등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

하고 소통하는 ‘기능･역량 영역(실천)’, 그리고 타인과 공

감하며 연대하려는 ‘태도･의지 영역(정의)’의 세 가지 역

량 영역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구조화할 수 있다(이인정, 

2019).

이처럼 다차원적인 평화･통일 감수성은 교사의 일방

적인 주입이나 설명만으로는 형성되기 어렵다. 학교 현장

에서는 학습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앎과 삶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 통일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실천 

의지를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방법론으로 지지받고 활

용되고 있다(김준기, 2020). 더불어 갈등이나 역사적 트라

우마를 직접 다루는 어려운 지식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타자의 취약성을 직면하게 하거나(여명주, 2025), 거시적

인 국가 스케일을 벗어나 미시적이고 SNS 등 일상적인 

매체를 통해 북한이라는 대상을 재탐색하게 하는 방식

(황진태, 202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민감성 및 북한이탈주민과 한국 청소년 간의 상호이익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통일의 필요성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하준서･황진태, 2025) 등 감수성 

발현을 위한 다양한 층위의 교육적 시도들이 그 실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실천적 시도들을 관통하는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의 핵심 기제는 결국 학습자가 거대 담론의 

수동적 수용자에서 벗어나 지식을 주체적으로 재구성하

는 경험과, 이를 자신의 일상적 삶의 맥락으로 끌어오는 

과정에 있다. 특히 초등학생에게 ‘북한’이나 ‘분단’이라는 

주제는 여전히 교과서 속의 추상적인 텍스트이거나 막연

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이질적인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이 

체제적 타자인 북한에 대해 평화･통일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그 경직된 두려움을 낮추고 대상을 안전

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적･언어적 매개체가 필

요하다.

본 연구는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서 CAPT 

구조를 접목하고자 한다. 또래와의 상호작용 자체가 즉각

적인 평화･통일 감수성의 형성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

나, 선배와의 수평적인 관계는 국가 주도의 무거운 안보 

담론을 학생들의 ‘일상어’로 재맥락화하도록 돕는 매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사-학생 간의 위계적 수업에

서는 드러내기 어려웠던 내밀한 두려움과 오개념을 또래

와의 안전한 관계 속에서 해소하고, 선배가 건네는 일상

적 비유를 통해 한반도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

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도입하는 또래 중심의 프로

젝트는 학습자가 막연한 적대감에서 벗어나 북한과의 평

화적 관계를 주체적으로 상상하고 공감하게 함으로써, 앞

서 논의한 다차원적인 평화･통일 감수성을 내면화하는 

실천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3. 한반도 장소 표상 변화를 해석하는 관계론적 장소관

전통적인 지리교육에서의 장소 이해는 특정 지역의 내

부적 고유성과 배타성을 강조하는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머물러 있었으나, 세계화와 네트워크 사회의 도래에 따

라, 장소를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 아닌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와 네트워크가 교차하는 역동적 마디(node)로 파

악하는 ‘관계론적 장소관’으로의 전환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황규덕･박배균, 2019). 이러한 관점은 학습자가 자

신을 고립된 관찰자가 아닌 세계와 연결된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게 하며, 타자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장소감

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신진혁･김혜진, 2025).

이러한 관계론적 장소관은 한반도의 분단 공간과 경계

(boundary)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

구한다(김기남, 2020). 그동안의 통일 및 지리교육은 휴전

선과 북한 지역을 군사적 대치와 이데올로기적 단절이 

각인된 고정적 실체, 즉 배타적인 ‘영토(territory)’로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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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박배균, 2013). 이러한 대립적이고 경직된 공간 

표상은 초등학생들에게 분단 공간을 일상과 단절된 두려

움의 대상이자 타자화된 장벽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작동한다(이인태, 2013). 즉, 기존의 교육적 틀

은 한반도를 분절적 패러다임에 가두어 학습자의 평화적 

상상력을 제한하고, 북한을 수평적 관계 맺기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가로막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한반도라는 특수한 공간에 관계론적 장소관을 

적용하는 것은, 고착화된 배타적 경계를 상호 의존과 투

과성을 지닌 ‘소통의 장소’로 인식하는 핵심적인 교육적 

실천이다(김기남, 2020). 북한과 휴전선을 단절된 철조망 

등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일상적 교류와 문화적 

네트워크가 가능한 관계적 장소로 인식할 때, 학습자는 

비로소 분단 현실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평화의 

행위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이슬기, 2019; 안지영, 2021). 

즉, 진정한 평화･통일 교육은 한반도에 대한 학습자의 

기저적 장소 표상을 배타적 영토에서 관계적 장소로 전환

해 나가는 지리적 상상력의 확장을 수반해야 한다(김선

희, 2026; 김대훈, 2020).

이러한 지리적 상상력의 확장과 장소 인식의 변화는 

단편적인 사실의 암기가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적･정의

적 요소가 결합하여 주관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이다(김

선희, 2026; 이수정, 2019). 따라서 기존 영토 중심의 교육

에서 관계적 장소관으로의 전환이 학습자 내면에서 실제

로 일어났는지 포착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지식 평가를 

넘어선 지리교육 특유의 심층적인 분석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 도구로 활용하는 심상지도(mental map)

와 서술형 응답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 정보의 나열이 아

니라 학습자가 특정 장소에 부여하는 정서적 태도와 ‘사

적 지리 지식(private geography)’이 투영된 복합적 공간 

표상 도구로 여길 수 있으며, 이는 응답을 한 학생들의 

공간 표상에 따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양

병일･김준혁, 2018; 최재영･유수진, 2019). 결과적으로 관

계론적 장소관에 기반한 심상지도 분석은, 학습자가 한반

도를 단절과 배제의 ‘영토’에서 교류와 소통이 가능한 ‘관

계적 장소’로 어떻게 재맥락화하는지 규명하는 타당한 이

론적･분석적 기틀을 제공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설계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A 초등학교 5학

년 학생 48명(여 25명, 남 2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CAPT를 통한 평화･통일 감수성 및 장소 표상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같은 학교 6학년 학생 

48명을 튜터로 선정하여 5학년 학생들과 일대일로 연결

했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참여 학생 및 학부

모에게 연구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 수집 및 활용

에 대한 서면 동의를 얻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모든 데이

터는 익명화하여 처리하였다.

본 연구는 통제 집단을 독립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학교 현장 연구의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적용하였다. 실험의 내적 타당도를 

보완하기 위해 정량적 데이터와 심상지도 기반의 정성적 

데이터를 함께 검증하는 혼합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결과

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6학년 튜터의 교수 역량 강화와 5학

년 튜티의 사전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는 ‘준비’ 단계, 5학

년 학생이 실제로 경험하는 통일교육 및 6학년과의 일대

일 대면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실행’ 단계, 사후(수업 후) 

데이터 수집 및 결과 도출을 위한 ‘분석’ 단계로 구조화되

었다. 2026년 3월부터 4월 중 총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구체적인 절차와 대상별 핵심 활동 내용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모든 교수･학습 과정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

동을 융합한 통일교육 관련 범교과 학습으로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6학년 튜터의 사전 프로젝트 학습은 2022 

개정 교육과정 6학년 1학기 초등학교 사회과 ‘평화 통일

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 단원을 재구성하여 진행

되었다.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탐

색하고 가치 명료화 과정을 거친 뒤, 이를 하급생의 눈높

이에 맞는 능동적인 홍보 활동으로 재정리하도록 구조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6학년 튜터는 5학년 학생에게 설명

할 핵심 내용과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교사는 통일 관련 

개념이나 용어가 부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도록 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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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추진 절차 및 세부 활동 내용

단계
6학년 5학년

차시 튜터 활동 차시 튜티 활동

준비
6

(1~6)

[평화･통일 홍보관 프로젝트 및 튜터 트레이닝]
•한반도 분단사 및 평화 통일 필요성 탐구

•오개념 형성 방지 및 5학년 학습 내용에 맞추어 

자료 설명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확인 

•하급생 또래 교수(CAPT)를 위한 시각적 홍보 자

료(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작

3
(1~3)

[사전 검사 및 자기 주도적 사전 학습]
•평화･통일 감수성 확인 사전 설문 참여

•평화･통일 인식에 관한 한반도 심상지도 작성

•6학년 선배에게 묻고 싶은 질문(Q&A) 생성

실행
2

(7~8)

[평화･통일 홍보활동 CAPT 프로젝트 학습]
•분단으로 생기는 문제와 평화의 가치 설명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필요성 홍보

•튜티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상호 주체적 대화

2
(4~5)

[평화･통일 홍보활동 CAPT 프로젝트 학습]
•6학년 학생의 설명 청취 및 내용 파악

•일상어로 교류하며 한반도 평화 담론 내면화

•질의응답을 통한 궁금증 해결

분석
1

(9)
•프로젝트 성찰 및 마무리

3
(6~8)

[사후 검사 및 변화 추적]
•평화･통일 감수성 확인 사후 설문 참여

•평화･통일 인식에 관한 한반도 심상지도 작성

•새롭게 알게 된 통일에 관한 사실 확인 및 추가적 

질문 생성

과 설명 방식을 점검하였다. 또한 하급생의 이해 수준에 

맞게 표현을 조정하도록 피드백을 제공하여, 튜터링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개념 전달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

였다.

한편, 5학년 튜티의 학습 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2022 개정 교육과정 5학년 1학기 사회과 ‘우리나라 국토 

여행’ 단원을 연계한 범교과 수업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수업은 학습자가 지닌 국토에 대한 장소감의 지리적 스케

일을 남한(대한민국)에서부터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

체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맥락을 제공하

는 데 초점을 두었다. 아울러 CAPT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튜터-튜티는 학급 단위의 1:1 방식으

로 연결하였으며, 활동 중 교사는 또래 간 상호작용의 

자율성을 유지하되 설명 내용의 오류, 질의응답의 어려

움, 참여 편차가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 보조적으로 개입

하였다.

3. 측정 도구

학습자의 평화･통일 감수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

하기 위해, 선행 연구(이인정, 2019; 장유정, 2024; 김기남, 

2020 등) 및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발행한 ‘2025 

통일의식조사(김범수･김병로･장용석･김영호･이유철･

이성우･조현주, 2025)’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

과 5학년 학생들의 인지발달 수준에 맞게 개발된 측정도

구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교육학 박

사 1인과 교육학 석사 학위를 소지한 10년 이상 경력의 

초등교사 2인에게 문항의 적합성과 명료성을 검토받았

다. 이를 통해 문항의 적합성과 명료성을 정교화하였다. 

또한, 본 검사에 앞서 5학년 1개 학급을 대상으로 예비조

사를 실시한 결과,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가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신뢰도)을 

확보하였다.

설문지는 총 4개 영역,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로 측정되었다. 세부 영역별 내용과 측정 지표는 표 2와 

같다.

본 설문지의 모든 문항은 각 영역별 및 전체 척도의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자의 평화･통일 감수성과 관

계론적 장소 표상이 능동적이고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

음을 의미한다.

특히, 본 측정도구는 단순한 통일 관련 지식의 습득 여

부를 평가하는 단편적 접근을 지양하였다. 대신 학습자의 

내면적 정서(통일 인식 영역)부터 타인과의 관계 맺기(다

원적･평화적 인식 영역),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에 대한 

지각(관계론적 인식 영역),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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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평화･통일 감수성 설문지의 세부 영역 및 측정 지표

영역 관점 측정지표 및 세부 내용 질문

통일 인식
정의적･내면적 

관점

북한 또래나 통일 문제

에 대한 일상적 호기심

과 관심, 분단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연결하여 

느끼는 정서적 내면화 

정도

1. 나는 평소 남북한 관련 뉴스나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다.

2. 나는 북한 또래 친구들의 학교생활이나 일상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다.

3. 통일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미래와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

이다.

4. 학교에서 통일이나 북한의 문화에 대해 새롭게 배우는 시간이 흥미

롭다.

다원적･평화적 

인식

사회적･관계적 

관점

북한 주민을 적이 아닌 

이웃으로 수용하고, 체
제와 생활 방식의 ‘다
름’을 존중하며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려는 다

원주의적 태도

5. 나는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생각한다.

6. 남북한 사이에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

7. 북한의 생활 방식이 우리와 많이 다르더라도 그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

8. 만약 북한 출신의 학생이 우리 반에 전학을 온다면 친하게 지낼 수 

있다.

관계론적 인식
지리적･공간적 

관점

한반도를 단절된 땅이 

아니라 교류가 가능하

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소로 상상하는 

지리적 인식

9. 북한은 무서운 곳이라기보다 기차를 타고 여행 갈 수 있는 친근한 곳으

로 느껴진다.

10. 휴전선(DMZ)은 남북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평화로운 생태 공원이 

될 수 있다.

11. 한반도 지도를 볼 때 남북한은 단절된 땅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공간으로 느껴진다.

12.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

평화･통일

실천성 인식

행동적･실천적 

관점

통일의 가치와 당위성

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통해, 주변에 평화의 필

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

려는 능동적 실천 의지

13. 경제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평화적인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4. 통일된 한반도는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15. 나는 주변 친구들에게 통일이 왜 필요한지 내 생각대로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16. 앞으로 뉴스에서 통일 이야기가 나오면 이전보다 더 주의 깊게 살펴

볼 것이다.

적 의지(평화･통일 실천성 인식 영역)까지 평화･통일 역

량의 사회생태학적 스케일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도록 설

계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적 타당성을 높여준다.

한편, 학습자의 지리적 상상력과 기저적 장소 표상의 

변화 양상을 질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심상지도 작성을 사

전･사후에 실시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한

반도의 백지도를 바탕으로 구성한 심상지도 학습지와 채

색 도구를 제공한 뒤, “‘남한’과 ‘북한’을 떠올렸을 때, 여러

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 또는 장면을 자유롭게 표현

해보세요.”라는 발문을 통해 한반도 공간에 대한 사적 지

리 지식을 도식화하고 자신의 방법대로 자유롭게 표현하

도록 안내하였다. 아울러 심상지도에 투영된 학습자의 의

도를 오독 없이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서

술형 질문(‘지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무엇입

니까?’,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6학년 선배와의 수업 

전과 수업 후에 지도에 나타낸 것들은 어떻게 달라졌습니

까?’, ‘지도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생각하거나 느낀 

것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을 병행하여 수집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1) 정량적 자료 분석 방법

앞서 표 2에 따라 수집하여 확보한 설문지 데이터는 

통계 프로그램 SPSS 27.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단일집

단 설계에 따라 5학년 학생들의 CAPT 적용 전후 영역별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후 변화에 대

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규성 검정 후 대응

표본 -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2) 정성적 자료 분석 방법

심상지도 시각 자료와 서술형 응답의 텍스트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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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심상지도 및 서술형 응답의 질적 내용분석 상세 기준 및 지표

상위 범주 하위 요소 분석 관점

배타적 영토 표상

단절성 물리적 경계선 등 영역적･공간적 차단 여부

타자성 색채 및 상징물 등을 통한 남북 간 이질성 부각 및 적대적 속성 표출 여부

비이동성 상호작용의 부재로 인한 이동 불가능성 및 공간의 수동적･고정적 인식 여부

관계적 장소 표상

연결성 경계선의 약화 및 남북을 잇는 물리적･심리적 투과성 회복 여부

공존성 자연환경 및 사람의 모습 등을 통한 상호 동질성 및 평화적 교류 의지 여부

이동성 자유로운 이동 가능성을 내포한 열린 공간으로서의 미래 지향적 주체적 횡단 여부

Krippendorff(2018)의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내용분석은 자료의 

맥락적이고 질적인 측면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

는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

는 연구 방법이다(홍서영, 2025). 분석의 이론적 틀은 제2

장에서 논의한 '관계론적 장소관'에 근거하여, 분단 공간

을 고립된 실체로 보는 ‘배타적 영토 표상’과 상호 연결망

으로 파악하는 ‘관계적 장소 표상’의 두 상위 범주로 구조

화하였다.

분석의 객관성과 평정자 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자와 초등교사 경력 10년 이상의 교육학 석사 전문가 

1인이 공동 평정자로 참여하였다. 두 평정자는 심상지도 

자료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1차 코딩을 수행한 후, 코딩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 분석 기준과 원자료

를 재검토하여 두 평정자가 최종 합의한 결과를 사용하는 

교차 검증 과정을 거쳤다(홍서영, 2025; 손민석, 2026). 

구체적인 질적 내용분석의 세부 기준과 관찰 지표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의 심상지도 및 서술형 응답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질적 내용분석 기준은 Agnew(1994)의 ‘영토적 함정

(territorial trap)’ 비판과 Massey(1997)의 ‘지구적 장소감

(global sense of place)’ 개념을 한반도 분단 공간에 적용한 

선행 연구(박배균, 2013; 황규덕･박배균, 2019; 김기남, 

2020)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

론을 초등학생이 작성한 시각적 데이터 및 텍스트 데이

터 특성에 맞추어 객관적인 코딩이 가능하도록 재구성

하였다.

분석의 첫 번째 상위 범주인 ‘배타적 영토 표상’은 공간

을 외부와 차단된 폐쇄적인 곳이자 고정된 영역으로 파악

하는 전통적인 영토관을 반영한다(Agnew, 1994). 이를 측

정 가능한 지표로 구성하기 위해 세 가지 하위 요소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남북을 가르는 물리적 차단 여부

를 살피는 ‘단절성’, 내부 속성의 극명한 이질성과 적대적 

감정을 묘사하는 ‘타자성’, 그리고 상호작용이 배제되어 

인적･물적 흐름을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인식하는 ‘비이

동성’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와 대립하는 두 번째 상위 범주인 ‘관계적 장소 표상’

은 한반도의 남북한을 고립된 영토가 아니라 외부와의 다

양한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가 교류하며 열려있는 개방

적 공간으로 파악하는 관계론적 관점에 근거한다(Massey, 

1997). 이 범주는 물리적 경계 및 차단을 회복하여 공간적 

인프라망이 이어진 모습을 나타내는 ‘연결성’, 남북 간의 

상호 동질성 및 평화적 상태를 묘사하는 ‘공존성’, 그리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능동적인 횡단과 교류를 

상상하는 ‘이동성’으로 체계화되었다.

정성적 자료에서 수치 정보는 연구자의 질적 해석을 

대체하기보다 자료의 패턴과 분포를 보조적으로 제시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Sandelowski, 2001). 본 연구에서는 

특정 학생의 반복된 묘사나 발화가 전체 경향을 왜곡하지 

않도록, 개별 요소의 단순 출현 횟수를 합산하는 방식 

대신 각 하위 지표의 출현 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표상이 

관찰된 ‘사례 수(명)’를 산출하였다. 즉, 한 학생의 심상지

도 및 서술형 응답에 특정 하위 요소가 하나라도 등장할 

경우, 해당 지표가 발현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표현력 및 중복에 따른 자료의 편중을 통제

하였다. 이는 특정 지표의 중요도를 기계적으로 서열화하

기 위함이 아니라, 질적 해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료 

분포의 확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이다(Guest et al., 

2012).

단, 북한과 통일 및 분단 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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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평화･통일 감수성 및 하위 영역의 사전･사후 대응표본 -검정 결과

영역 측정 시기 M(SD) Cronbach’s    Cohen’s 

통일 인식
사전 3.52(0.83) 0.720

5.441 <0.001*** 0.785
사후 3.92(0.81) 0.793

다원적･평화적 인식
사전 3.92(0.73) 0.755

0.451 0.654 0.065
사후 3.96(0.83) 0.839

관계론적 인식
사전 3.13(0.81) 0.700

3.317 0.002** 0.479
사후 3.49(0.94) 0.754

평화･통일 

실천성 인식

사전 3.60(0.78) 0.717
2.238 0.030* 0.323

사후 3.80(0.92) 0.808

전체
사전 3.54(0.63) 0.872

3.728 <0.001*** 0.538
사후 3.79(0.78) 0.933

*<0.05, **<0.01, ***<0.001

학생의 경우 단일 분석 단위(학생 1인) 내에 배타적 영토 

표상과 관계적 장소 표상의 하위 요소가 동시에 관찰되거

나 여러 개의 하위 지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때는 자료의 다층적인 맥락을 훼손 없이 포착하기 위해 

관찰된 모든 하위 지표에 중복 산정을 허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코딩 시 발생할 수 있는 평정자 간의 혼란을 

방지하고 분석 틀의 상호배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찰 

지표를 엄격하게 분리하였다. 물리적 길이나 인프라 중심

의 공간망 형성 여부는 ‘연결성’으로 평가하고, 그 연결망

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사람과 물자의 주체적인 흐름 및 

행위 창출 여부는 ‘이동성’으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정

성적 분석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정량적 분석 결과

본 연구의 CAPT 프로젝트 학습이 초등학교 5학년 학

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연

구 대상 48명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에 대응표본 -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수집된 사전･사후 평화･

통일 감수성 4개 하위 영역 및 전체 차이점수의 정규성을 

확인한 결과, 왜도는 -0.431~0.360, 첨도는 -0.559~2.949

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정규성 가정 기준(왜도 절댓값 

2 미만, 첨도 절댓값 7 미만)을 만족하는 수치이므로, 본 

분석을 진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West et al., 

1995; 구경호, 2024). 평화･통일 감수성 전체 및 4개 하위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전체 평화･통일 감수성의 사후검사 평균은 

3.79점(SD=0.78)으로 사전검사 평균 3.54점(SD=0.63)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3.728, <.001). 

본 연구에서 교육을 통한 실험집단 처치의 실질적인 효과

를 나타내는 값은 효과크기(Cohen's )인데 이 값은 0.8 

이상은 큰 효과, 0.5 이상은 중간 정도의 효과, 0.2 이상은 

작은 효과로 판정한다(Cohen, 1988). 전체 점수 변화에 

대한 효과크기는 0.538로 도출되어, 본 연구의 CAPT 프

로젝트 학습 이후 5학년 학생들의 전반적인 평화･통일 

감수성 증진에 중간 정도 효과크기에 해당하는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었다.

하위 영역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 인식’ 영역은 사전 3.52점에서 사후 3.92점으로 상

승하여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유의성을 보였으며

(=5.441, <.001), 효과크기 역시 0.785로 나타나 비교적 

다른 영역에 비해 큰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CAPT 프로젝트 학습을 거친 후, 5학년 학습자들이 통일 

문제를 막연한 타인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적 호기심과 내면적 관심사로 강하게 결부시키게 되

었음을 의미한다.

둘째, ‘관계론적 인식’ 영역은 사전 평균 3.13점에서 

사후 평균 3.49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3.317, <.01, =0.479). 해당 영역은 사전 검사 시 4개 

하위 영역 중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학생

들이 한반도를 단절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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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한반도 심상지도 질적 지표별 표상 발현 학생 수 사전･사후 변화

상위 범주 하위 요소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증감

배타적 영토 표상

단절성 38 28 ▼ 10

타자성 23 15 ▼  8

비이동성 4 4 -

관계적 장소 표상

연결성 2 25 ▲ 23

공존성 8 22 ▲ 14

이동성 1 12 ▲ 11

(단위: 명)

나, 사후검사에서 평균점수가 0.36점 높아져 CAPT 프로

젝트 학습 이후 학습자의 공간 표상이 관계론적 장소로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났음을 정량적 수치로 확인하였다.

셋째, ‘평화･통일 실천성 인식’ 영역 또한 사전 3.60점

에서 사후 3.8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

다(=2.238, <.05, =0.323). 이는 평화에 대한 앎과 공

간에 대한 재인식이 자신의 주변에 평화･통일의 필요성

을 설명하고, 관련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려는 실천적 인

식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다원적･평화적 인식’ 영역은 사전 3.92점에서 사

후 3.96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0.451, =.654).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첫째, 

해당 영역의 사전 검사 평균(3.92점)이 4개 영역 중 가장 

높은 수치였으므로 5학년 학습자들이 기존 교육과정을 

통해 북한 주민을 이웃으로 수용하고 다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평화 가치에 대해 이미 상당 

수준의 인식을 형성하고 있어 단기간의 학습으로는 충분

한 상승 폭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둘째, 타자에 대한 깊이 있는 정서적 포용이나 

다원주의적 가치의 내면화와 같은 심층적인 정의적 영역

은, 단기간의 학생 간 상호작용만으로 즉각적인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적 

노력이 요구되는 특성인 것으로 판단된다(이범웅, 2019).

2. 정성적 분석 결과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변화가 실제 한반도 장소 

표상에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5학년 학습자 48명의 사전･사후 심상지도 및 서술형 응

답을 분석하였다. 심상지도의 질적 지표별 표상 발현 학

생 수의 사전･사후 변화는 표 5와 같다.

표 5의 자료 패턴을 살펴보면, 사전 검사에서는 한반도

를 분절된 공간으로 인식하는 배타적 영토 표상이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특히 전체 48명 중 38명의 학생이 휴전선 

및 38선 등의 표현으로 물리적인 ‘단절성’을 묘사하였으

며, 23명의 학생이 무기나 군인, 감옥 등으로 적대적 ‘타자

성’ 요소를 표출하였다. 반면 ‘비이동성(4명)’ 지표의 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학생들의 사전 표상이 

남북 간 이동 불가능성 자체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

는 물리적 경계와 적대적 이미지 및 이질성의 표상을 중

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때 응답에 나타난 

‘38선’은 원자료의 표현을 보존한 것이며, 연구자는 이를 

현재의 남북 경계와 관련된 휴전선 및 DMZ 표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6학년 주도의 CAPT 프로젝트 학습 이후 실시

된 사후 검사에서는 공간 표상의 전환과 변화가 관찰되었

다. 배타적 영토 표상에 해당하는 ‘단절성(38명 → 28명)’

과 ‘타자성(23명 → 15명)’가 발현된 학생은 감소한 반면, 

관계적 장소 표상에 해당하는 ‘연결성(2명 → 25명)’과 

‘공존성(8명 → 22명)’ 지표를 드러낸 학생 수는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물리적 인프라의 복원을 넘어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인 교류와 횡단을 상상하는 ‘이동성’ 지표 

역시 1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앞선 정량적 분석에서 확인된 ‘관계론

적 인식’의 상승이 학생들의 통일지도 표현에서도 일정하

게 확인됨을 보여준다. 즉, 학생들은 사전 검사에서 분단

된 한반도를 주로 물리적 경계와 적대적 이미지가 강조된 

장소로 표상하였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인적･물적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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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상호작용, 공존 가능성을 포함하는 관계적 장소로 

한반도를 이해하는 양상을 더 많이 드러냈다. 다만 사후 

검사에서도 ‘단절성’이 28명에게서 여전히 나타났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화는 단절적 인식의 완전한 해소

라기보다 분단 현실에 대한 인식 위에 연결, 공존, 이동의 

관점이 추가되고 확장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장소 표상 변화의 전체적 경향성 및 특징

앞선 지표별 발현 학생 수의 변화가 갖는 실질적 의미

는 48명 학습자의 서술형 응답에 나타난 장소 표상의 전

환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응답 데이터

를 전수 분석한 결과,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향성의 변화가 도출되었다.

첫째, 사전 검사에서 학습자들의 공간 표상을 지배한 

언어는 물리적 분단선에 대한 절대적 인식이 중심을 이루

었다. 다수의 학생은 분단의 상징으로 “38선(b-15, b-21, 

b-22)”, “휴전선(a-8, a-18, b-13)”을 명시하였으며, 이를 

“두 나라를 가르고 있는 명확한 경계선(a-18)”으로 표상

하였다. 이는 한반도를 인위적 단절에 의해 분리된 두 

개의 배타적 영토로 파악하는 Agnew(1994)의 ‘영토적 함

정(territorial trap)’적 사고를 반영한다. 반면, 사후 검사에

서는 이러한 시각적 경계를 의도적으로 해체하고 통합된 

공간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학습

자들은 “한반도를 반으로 나누지 않았다(a-1)”, “분단을 

만든 휴전선을 강조하고 싶지 않았고, 자연환경과 어우러

지게 표현했다(a-18)”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남북한이 한

민족으로 같다는 것을 한반도 전체에 표현한 테두리 색으

로 나타냈다(a-3)”는 응답은, 물리적 장벽의 제거를 넘어 

공간의 본질적 일체성을 회복하려는 관계적 장소 표상의 

전형을 보여준다.

둘째, 대상에 대한 정서적 표상 역시 적대적 타자화에

서 상호 이해로 전환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사전 응답에

서 북한은 “북한은 나쁘다(a-1)”, “북한은 언제나 두렵다

(b-13)”는 직접적 적대감을 넘어, “총살이나 감옥이 떠오

른다(a-12)”, “강한 핵무기가 두렵다(b-7)” 등 극단적인 위

협의 대상으로 표상되었다. 이러한 정서적 고착은 “통일

이 되어도 괜찮을까 걱정(a-2)”과 같이 통일에 대한 회의

적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CAPT 프로젝트 학습 이후 

학습자들은 “북한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조금은 사라졌다

(a-2)”, “남북한 사람들이 친구가 된 것을 표현했다(b-13)”

와 같이 대상에 대한 인간적 친밀감과 공존의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의 모

습이 진짜 북한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b-12)”라는 진술

은, 학습자 스스로 기존 선입견에 의해 구성된 타자화 

기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장소의 실체적 진실을 탐색

하려는 주체적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표현이다.

셋째, 공간적 측면에서 학습자들은 한반도를 물리적 

경계에 갇힌 정적인 분단 공간에서, 인적･물적 교류와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주체적인 관계적 장소로 재인식하

였다. 사전 검사에서는 분단된 상태 자체를 묘사하는 데 

그쳤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연결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교류와 횡단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였다. 학습자

들은 “이산가족들이 서로 오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

했다(a-3)”, “기차를 타고 북한에 가보고 싶다(a-24)”, “통

일이 되어 기차로 자유롭게 다녔으면 좋겠다(b-4)”라며 

물리적 이동과 사회적 만남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였다. 나

아가 “남북한의 좋은 점을 알 수 있었다(b-14)”, “통일이 

되어 사회가 발달하면 좋겠다(b-19)”는 진술은 북한을 격

리해야 할 대상이 아닌, 공존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반도 

장소를 사회적 관계와 흐름이 교차하며 관계적으로 열린 

장소로서 재맥락화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Massey, 1997; 

황규덕･박배균, 2019).

2) 관계적 장소 표상으로의 전환 사례 심층 분석

장소 표상의 전환이 개별 학습자의 내면에서 어떻게 

시각화되고 언어화되었는지 면밀히 탐색하기 위해, 사

전･사후 검사에서 비교적 인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

난 두 명의 학생(b-4, b-9)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두 

사례는 사전 자료에서 단절성 또는 타자성이 뚜렷하게 

나타난 반면, 사후 자료에서는 연결성, 공존성, 이동성 중 

복수의 지표가 확인되었으며 서술형 응답에서도 변화의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심층 분석 대상으로 선정

되었다.

학생 b-4의 사전 심상지도(그림 1)는 Agnew(1994)가 

지적한 전형적인 배타적 영토관을 극명하게 시각화하고 

있다. 사전 심상지도에서 한반도 중앙에 ‘38선’이 명확히 

그어져 있다. 남한은 잎이 풍성한 나무와 건물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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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생 b-4의 사전 심상지도 그림 2. 학생 b-4의 사후 심상지도

그림 3. 학생 b-9의 사전 심상지도 그림 4. 학생 b-9의 사후 심상지도

사람들의 표정이 밝은 반면, 북한은 삭막한 회색빛의 앙

상한 나무만 존재하는 공간으로 묘사되었다. 학생은 서술

형 응답에서도 그림의 강조점을 “북한의 무서움”이라 적

으며, “북한은 무서운 것이 많다”라고 부연하였다. 이는 

물리적 분단선이 단순히 땅을 나누는 선에 그치지 않고, 

장소를 정성적으로 ‘안전한 우리(남한)’와 ‘위험한 타자

(북한)’로 분리하는 이분법적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후 심상지도(그림 2)에서는 그러한 

경계가 허물어지고 한반도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장소로 

재구성되었다. 그림에서 38선은 완전히 사라졌고, 북한 

지역에도 높은 빌딩이 세워졌으며 한반도 전체가 푸르른 

녹지로 통합되어 묘사되었다. 특히 남북한의 국기가 새롭

게 합쳐진 형태가 등장하고, 남한에서 기차를 타고 북한

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시각화되었다. 학생은 텍스트를 통

해 “처음에는 북한을 어둡게 그리고 38선을 그렸는데, 지

금은 38선을 없애고 통일된 우리나라를 밝게 그렸다”라

고 자신의 표상 변화를 명확히 설명했다. 나아가 “통일이 

되어 기차로 자유롭게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은 분

단된 한반도에 대한 고립된 영토관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인적･물적 흐름(flow)이 발생하는 역동적인 연결망으로 

재인식하였음을 나타낸다.

학생 b-9의 사례는 물리적 장벽으로 발생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단절과 그 극복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사전 심

상지도(그림 3)에서 이 학생은 굵게 그어진 한반도 ‘휴전

선’과 함께,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하는 사람의 모습을 

중심에 그렸다. 이는 휴전선이 평범한 삶을 가로막아 북

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경계를 넘어야만 하

는 비극적 이탈의 원인으로 표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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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심상지도(그림 4)에서는 가장 핵심적이었던 휴전선

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그 자리에는 이산가족이 헤어지지 

않고 다시 만나는 모습과 함께 통일 대한민국의 경제적으

로 부강한 이미지가 채워졌다. 학생은 서술형 응답을 통

해 사전･사후 심상지도의 가장 큰 변화로 “휴전선을 그렸

던 것을 없앴다”는 점을 들며, 그 까닭을 “휴전선이 없어

져서 자유롭게 왕래한다”, “자유롭게 누구나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다. 이는 물리적 차단(휴전선)을 

걷어내고, 인간의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적 관계망이 

회복되는 과정을 시각적･언어적으로 구현해 낸 것이다.

이 두 사례는 5학년 학습자들이 또래 주도의 프로젝트 

학습을 거치며 한반도를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분단 영토

로 인식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은 단순히 경계선을 지우는 시각적 행위를 

넘어, 그 공간을 채울 새로운 관계적 가치(‘기차’로 대변되

는 이동성과 ‘이산가족의 만남’으로 대변되는 공존성)를 

주체적으로 상상하고 묘사함으로써, 한반도를 관계적 장

소로 재맥락화해 나가는 유의미한 인식의 확장을 드러내

었다.

3) CAPT 프로젝트 학습의 과정적 성찰과 지리 교

육적 의미

학생들의 장소 표상 변화를 이끌어낸 교육적 동력을 

확인하기 위해, 심상지도 작성 시 동반된 문항 중 활동을 

통해 생각이나 느낀 점에 대한 서술형 응답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CAPT 프로젝트 학습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 완화와 자기주도적 

학습 동기 부여에 유의미한 비계로 작용하였음이 확인되

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북한 및 분단 현실에 대한 학습

자들의 정서적 거부감이 완화되고 평화적 공존을 지향하

는 태도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사전 검사 응답에서는 “북

한이 무섭다”, “통일이 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 “북한

과 우리는 다르다”와 같이 북한에 대한 두려움과 통일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낸 부정적 응답이 7명에게서 나타났

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동일한 범주의 응답이 3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통일이 되면 좋겠다”, “평화로워지면 

좋겠다” 등 통일과 평화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표출한 학

생은 사전 검사 결과 19명에서 사후 검사 결과 24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적 변화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그 맥락이 확인된다. 학생들은 “북한이 무조건 나쁘다고

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다(a-21)”, 

“북한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조금은 사라졌다(a-2)”, “통

일이 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b-15)”라고 성찰하였다. 이

는 학습자들이 맹목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던 분단 공간에 

대한 공포와 적대감을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주체적으로 

성찰하고 해체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또한, 본 학습 과정이 학습자들에게 유의미한 지적 자

극과 동기를 부여했음은 학습 내용과 호기심을 언급한 

응답의 증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에 대해 공부

할 수 있었다”, “더 공부하고 싶다”와 같이 학습 경험 자체

의 긍정성을 언급한 학생은 사전 검사 결과 12명에서 사

후 검사 결과 22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

은 이러한 배경에 상급생(6학년)과의 또래교수 학습이 핵

심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습자들은 “6학년

과 함께 공부하며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다(a-13)”, “6학년 

형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a-20)”, “6학년과의 

수업으로 생각이 많이 바뀔 수 있었다(a-3)”라고 명시적

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선

배 튜터와의 눈높이에 맞는 상호작용이 5학년 학습자들

의 한반도 장소 인식 전환에 인지적･정서적 기반이 되었

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CAPT 프로젝트 학습

은 학습자들이 한반도를 관계적 장소로 재맥락화하는 장

소 표상의 전환을 유도하였으며, 또래 학습자와의 상호작

용이 평화적 공존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유의미한 교육적 

맥락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김선희, 2026; Chang et 

al., 202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또래교수 학습 중심의 평화･통일 프로젝트

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평화･통일 감수성과 한반도 장소 

표상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6학년 학생을 튜터로, 5학년 학생을 튜티로 연결한 CAPT 

기반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고, 5학년 학습자의 사전･사

후 평화･통일 감수성 설문 응답과 심상지도 및 서술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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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함께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

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교수 학습 중심의 평화･통일 프로젝트에 참

여한 이후 초등학생의 평화･통일 감수성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전체 평화･통일 감수성 점수는 사전 검사보

다 사후 검사에서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하위 영역 중 

통일 인식, 관계론적 인식, 평화･통일 실천성 인식에서도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다. 이는 6학년 튜터와의 상호작용

을 포함한 프로젝트 학습 경험이 통일 문제에 대한 학습

자의 관심을 높이고, 한반도를 단절된 공간이 아닌 관계 

형성이 가능한 장소로 상상하도록 돕는 데 일정한 교육적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다원적･평화적 인식 영역에서는 사전･사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영역의 사전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미 기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을 통해 

북한 주민을 이웃으로 바라보고, 다름을 존중하며, 갈등

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 일정 

수준의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

원적･평화적 인식은 단기간의 프로젝트만으로 쉽게 변화

하기보다 지속적인 교육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되

는 정의적･가치적 영역임을 시사한다.

셋째, 사전･사후 심상지도와 서술형 응답을 분석한 결

과, 학생들의 한반도 장소 표상은 배타적 영토 표상 중심

에서 관계적 장소 표상을 일부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

였다. 사전 검사에서는 휴전선, 38선, 전쟁, 군인, 무기, 

핵폭탄 등 남북 간 단절과 적대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표

현이 두드러졌다. 반면 사후 검사에서는 한민족, 통일, 대

화, 기차 이동, 자유로운 왕래, 이산가족의 만남 등 ‘연결

성’, ‘공존성’, ‘이동성’을 드러내는 표현이 증가하였다. 이

는 학생들이 한반도를 단순히 분단된 영토로 바라보기보

다, 상호 관계적인 열린 장소로 상상하는 양상을 보였음

을 의미한다.

넷째, 이러한 변화는 배타적 영토 표상이 관계적 장소 

표상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후 검사

에서도 단절성과 타자성 지표는 여전히 일부 학생에게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정성적 분석 결과는 학생들

의 단절적 인식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기보다, 기존의 분단 

현실 인식 위에 연결, 공존, 이동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추가되고 확장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결과는 또래교수 학습 중심의 평화･통일 프로

젝트가 초등학생에게 추상적인 통일 담론을 생활 언어와 

구체적 장소 상상으로 재맥락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일과 분단은 초등학생에게 직접 경험하기 어

려운 주제이지만, 6학년 튜터와의 상호작용은 5학년 학습

자가 자신의 질문과 감정을 비교적 안전하게 표현하고,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기존 이미지를 점검하는 계기를 제

공하였다. 특히 심상지도와 서술형 응답에서 나타난 변화

는 평화･통일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장소 인식

과 감수성의 변화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

한다. 첫째, 초등 평화･통일 교육은 통일의 필요성이나 

분단의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학습자가 

한반도를 자신의 삶과 연결된 장소로 상상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심상지도, 이야기, 토의, 

질문 만들기, 역할 수행 등 학습자의 지리적 상상력을 촉

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CAPT 기반 평화･통일 프로젝트는 단순한 선후

배 만남이나 일회성 발표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본 

연구에서 6학년 튜터는 5학년 튜티의 눈높이에 맞추어 

평화･통일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수행하는 핵심적

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튜터 학생을 위한 사전 내용 학습, 오

개념 예방 자료, 질문 응답 준비, 교사의 피드백 절차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평화･통일 교육의 효과를 평가할 때 설문 중심의 

정량적 평가만으로는 학습자의 인식 변화를 충분히 포착

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심상지도, 서술

형 응답, 성찰문, 산출물 분석 등을 함께 활용할 때 학습자

의 감수성과 장소 표상 변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는 한 학교의 5학년 학생 48명을 대상으

로 한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

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

타난 변화는 CAPT 자체의 독립적 효과라기보다 상급학

생 또래교수 학습, 프로젝트 기반 활동, 범교과 평화･통일 

수업, 사전학습 경험이 결합된 교육적 맥락 속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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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비교집

단을 포함한 연구 설계, 다양한 지역과 학년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 장기적 추적 연구를 통해 CAPT 기반 평

화･통일 프로젝트의 효과를 보다 정교하게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5학년 튜티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6학년 튜터의 평화･통일 

감수성, 시민적 행위주체성, 지리적 표상 설명 능력 변화

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또래교수 학습 중심의 평화･통일 

프로젝트가 초등학생의 평화･통일 감수성 향상과 한반도 

장소 표상 변화에 일정한 교육적 가능성을 지님을 확인하

였다. 특히 학생들이 한반도를 단절과 적대의 공간으로만 

인식하는 데서 나아가, 연결과 공존, 이동이 가능한 관계

적 장소로 상상하게 되었다는 점은 초등 지리교육에서 평

화･통일 교육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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